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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  여성 선원 강제추행, 장애인 노동력 착취 등 강력단속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오는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

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

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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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66세, 구속)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수회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여객선 사무장 B씨(44세, 구속)는 여성승무원의 

유니폼에 먼지가 묻었다며 상반신 부분을 손으로 털어내거나 기상이 

좋지않아 선체동요가 있을 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

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45세, 구속)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87명을 검거했다. 

     


